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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고조선과‘삼국’(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사이에 존재했던,

이른바‘연맹왕국’시대의‘제천의식’과‘민회(⯓䔯)’에 초점을 맞추어 살

펴보자 한다. 그 시대의 제천의식과 민회는, 한국적인 정치적 사유의 아주

오래된‘고층’(古䂋)을 형성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외래사상을 받

아들이는 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천의식’에서, 그 제사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하늘(㼒)은 애니미즘

(animism)의 최고봉에 다름아니었다. 지배자들이 자신들의 지배와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하늘의 아들」혹은「하늘이 보낸 사람」이라 주장하는 것

은 그리 낯설지 않다. 또한 농업이 주산업이었던 만큼, 하늘이 갖는 위상은

실로 컸다. 각 연맹왕국에 고유한 제천의식이 있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다. 부영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예의 무천, 삼한의 기풍제와 추수감사제

가 거기에 해당한다. 

또한 제천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것은‘국중대회’(國㴉⚺

䔯)로 표현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원초적인 모임(집합)’, 그것은 원초적

인 형태의‘민회’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상화되기는 어려

웠다. 연맹체들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논의, 결정하는 합의제 형식, 말하자면

간접적인 방식의 민회가 보다 일반적이었다.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짐에 따

라, 점차 그것은 귀족회의로 변해가게 되지만, 고구려의 귀족회의와 대대로

선출, 백제의 재상 선출과 정사암, 그리고 신라의 남당, 화백제도, 사령지

등을 통해서 그같은 합의제의 전통을 엿볼 수 있다.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의 형성, 정립과 더불어, 제천의식과 민회의 위상

역시 변하게 되었다. 그들은 약해졌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으며, 정치적 사유

의 아주 오래된‘고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하늘<㼒>과 민(⯓)에 대한 인식

은, 한국정치사상사에서‘집요저음’(basso ostinato) 내지‘집요한 저류’

로 작용하게 된다. 예컨대 그같은 전통은‘천’과‘민’을 중시하는 유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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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층 손쉬운 것으로 만들어주었다. 간접적 형식의 민회는‘합의제’전통

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국중대회 형식의 민회는 왕조 교체기나 정치적 격

동기에 등장해 정국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곤 했다.

I. 머리말: 고조선과‘삼국’사이

이미 아는 바와 같이, 고조선은 한반도에 등장한 최초의‘국가’로 여겨지고 있

다. 그 국가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른바 청동기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성읍국가’

이며, “한국에 있어서 최초로 등장하는 국가”라 할 수 있다(이기백 외 1982, 41).

하지만 가장 오래된 문헌이자 정사(㮅⻎)로 여겨지는『⽶國⻎記』(1145)에는 단

군 신화와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지 않다. 『⽶國㡢⻆』(1289)를 통해서 단

군신화, 그러니까 고조선의 건국과 그에 얽힌 신화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뿐

이다. 

우리의 상고사 내지 고대사의 경우 실상을 전해주는 사료가 적은 만큼, 어느 정

도까지는 중국 측의 기록을 참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무지와 왜곡이라는 함정이 없

지 않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만큼 중국 사서의 기록을 방편적으로 활

용하면서, 조심스레 역사상(㒮⻎⾄)을 재구성해가야 할 것이다.

『⻎記』의「㰪ず㓠㫔」(권 115)은 고조선의 발전과 위만(㟉⩍)에 의한 정권교체

그리고 한(䋣)나라 무제(⬻㰊)에 의한 멸망과 한사군(䋣⻒郡)의 설치에 대해 전해

주고 있다.1) 그 흐름을 정리해보면, 대륙의 정치변동으로 인해 일단의 유이민(⦉

㤣⯓)들이 흘러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의 영도자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㳾㙏)을

내쫓고 나라를 빼앗았다는 것(B.C. 194-180),2) 그 때 이미 고조선 이외의 몇몇 성

읍국가가 등장해 있었다.3) 그리고 위만 조선이 그들과 중국 사이의 교역을 방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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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의 같은 내용이『䋣⾺』권 95, 「㰪ず㓠㫔」에도 실려 있다. 그 외에『⽶國㶂』卷 30「㟎

⾺」❮㤒㫔 Ⲝㄦ의 주(㳜)에 인용된「㟎⠬」에도 B.C. 3세기 경의 고조선에 대한 언급이

보인다.

2)『⽶國㡢⻆』「紀㤠」䈋의 㟉⩍㰪ず㰫 역시 그같은 사정을 전해주고 있다.

3)“청동기의 사용과 더불어 형성된 성읍국가를 기본으로 하고 각지에 정치적 사회가 탄

생하였다. 북쪽 송화강 유역의 ⶇ㒤, 압록강 중류 지역의 㖌⩹, 요하와 대동강 유역의

古㰪ず, 동해안에 있는 함흥평야의 㥤➄, 황해도 지방의 㶶ⲯ, 그리고 한강 이남의 㷁



자 마침내 한나라는 위만조선을 공격,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것(B.C.

108)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한사군의 설치에 대해서, 토착적인 정치세력들의 반발과 저항은 거셌던 듯 하

다. 20여년 만에 진번, 임둔 2군을 폐지하고 낙랑, 현도군에 맡겼다는 것(B.C. 82),

현도군이 만주 흥경(䗱京)으로 옮겼다는 사실(B.C. 75)이 그같은 추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와 병행해서, 한반도 곳곳에서 독자적인 정치적 공동체가 등장하게 되

었다. 국가의 성격으로 보자면, 종래의 성읍국가들이 연합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연맹체, ‘연맹왕국’이라 할 수 있겠다.4) 그런 예로는『⽶國㶂』「❮㤒㫔」(卷 30)에

나오는‘부여, 고구려, 동옥저(❮㘜㪧), 예(㖌), 삼한(⽶䋫) [마한(⨻䋫), 진한(㷁

䋫), 변한(ⴱ䋫)]’등을 들 수 있겠다.5) 하지만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대

해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6)

‘정치사’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그같은 연맹왕국들은 서로 경쟁하고 통합해가

는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3국’의 정립(㰅⨳), 다른 말로

하자면‘중앙집권적 귀족국가’(혹은‘고대국가’)7) 체제를 갖추게 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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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등이 그러한 것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B.C. 4세기 경에는 이미 중국에까지 그 존재

가 알려질 정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청동기의 유물을 제일 많이

남기고 있는 요하와 대동강 유역에 자리잡고 있던 고조선이 가장 선진적인 것이었다.”

(이기백 1991, 33).

4)‘부족연맹체’, ‘영역국가’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기백∙이기동 1982, 57 참조.

5)『⽶國㶂』卷 30「❮㤒㫔」에는“부여, 고구려, 동옥저, 읍루, 예, 마한, 진한, 변한, 왜”

등의 전이 실려 있다. 따라서 3세기 중엽까지의 한국고대사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자료

가 된다고 하겠다. 『䖵䋣⾺』「❮㤒㫔」에도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지만, 역시『⽶國㶂』

「❮㤒㫔」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國㡢⻆』「紀㤠」편에는 고조선, 위만조선에 이어“마한(⨻䋫), 이부(㤍ⷬ), 칠십팔국

(䂨㌢䇴國), 낙랑국(�⠠國), 북대방(⸉⚽ⱼ), 남대방(南⚽ⱼ), 말갈(⩝鞨)과 발해(Ⰻ

䍻), 이서국(㤏〦國), 오가야(㖝伽㏞), 북부여(⸉ⶇ㒤), 동부여(❮ⶇ㒤), 고구려, 변한

(ⴰ䋫) 백제(ⲩ㰏), 진한(㷁䋫)”등에 대해 간략하게 적은 다음, 신라시조 혁거세왕부

터 왕별로 기록하고 있다. 그같은 이름의 단순하고 간략한 나열 자체가 복잡한 그 시대

의 상황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래전의 일이었던 만큼, 아마 그들은 각 지

역에 전해지는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7) 고대사회의 발전과 이른바‘고대국가’의 성격과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진덕규 2002, 90-103을 참조. 어떤 관점에 서건 간에, 삼국(고구



그들 연맹왕국들은, 최초의 성읍국가 고조선과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서의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사이에 끼어,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런 만큼 그다지

주의하지 않는다. 정치적 과도기에 존재했던‘한시적인 국가들’임과 동시에 그 과

정에서‘사라져간 왕국들’이라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정치사상사’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설령 희미할지라도 그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정치적 사유의 흔적이 갖는 의미와 가치는 과소평가될 수 없다. 그들을

통해서, 정치적 사유의 아주 오래된‘고층(古䂋)’8)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외래사상’으로서의‘유교, 불교, 도교’삼교(⽶敎)가 도입되기 이전의

‘토착적인’(혹은 원시적인) 정치적 사유를 재구성해내는데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같은 토착적인 사유는, 그 후 중국에서 전래된 외래사상을 받아

들이는 데, 어떤 형태로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아울러 덧붙여두고 싶은 것은, 훗날의 고대 국가들 역시 그 기원을 따져보면 역

시‘연맹왕국’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國㶂』「❮㤒㫔」에‘고구려’가 병

기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 점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다만, 연맹왕국들 사이의‘경

쟁과 통합’과정에서 살아남아‘고대국가’로 발전해갔던 것 뿐이다. 때문에 선험

적으로‘삼국’으로 한정시켜 보기에 앞서, 정치사적인 성장과 발전 과정으로 바라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다소 시기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고조선과 연맹왕국들 그리고

삼국(고구려, 백제, 신라)의 초기 단계 ─ 이른바‘고대국가’로 도약하기 이전 단

계 ─ 에서 가늠해볼 수 있는 시대에 있었던‘제천의식’과‘민회(⯓䔯)’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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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백제, 신라)의 정립(㰅⨳)이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부족연맹

(연매왕국)에서 중앙집권적 왕국(고대국가)으로 나아갔다는 견해에 따르기로 한다.

8) 원래 지질학 용어로서 가장 오래된 지층을 가리킨다. 정치의식의 성층 중에서 가장 오

래된, 따라서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을 말한다. ‘古䂋’개념에 대해서는 䓹⽧㶶男/ 김

석근 외 1998의“역사의식의 고층”및 䓹⽧㶶男 1996a등을 참조할 것,



II. 건국신화와 지배의 정당화

“창건 신화는 다양한 국가와 민족들의 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창건 신화는 그들의 역사를 낳은 자궁과도 같다.”(J. F.비얼레인 저∙배경화

역 1999, 10) 창건 신화, 내지 건국 신화는 어떤 한 국가, 내지 한 민족의 기층적

사고 및 세계관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그것을 통해서, 일종의 정치적 사고

(⻜考)의‘원형’(㞙䏌, archtype)에 가까이 갈 수 있다.9)

아득한 태초부터 신화가, 더구나‘건국신화’가 존재했을 리가 없다. 건국신화는

일정한 단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은 일정한 규모의 정치적 공동체 형성, 다

시 말해‘건국’(국가 건설)이라는‘정치’행위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창세∙기원 신화에 비해 비교적 후대에 등장한다. 바야흐로 신화가 역사적 사건과

결합하는 단계에 등장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씨족 내지 부족 단위의 집단이 모여

서 더 큰 규모의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과정의 산물이기도 하다.

때문에 건국신화의 등장은 대규모의 정복과 전쟁을 가능하게 해주는 물적인 토

대, 구체적으로 청동기 시대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다. 그 말은 어떤 형태로건 지

배-피지배 관계를 수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같은 관계를 정당화, 합리화

시키는 이데올로기 내지 이념적인 장치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것은 역사발전에서

하나의‘사건’내지‘전환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단군신화 역시 한번쯤 그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청

동기시대로 이행해가는 변혁기, 생산력의 발전과 사유재산의 등장, 정복과 유이민

을 통해 씨족과 부족 단위를 넘어서 성읍국가가 등장하는 역사적 상황 등을 상징

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으며,10) 그 신화 속에는 아득히 먼 시점에

서 고조선 성립에 이르기까지, 각각 그 기원을 달리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거의 다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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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같은 관점에서 일본의 건국신화를 검토하고 있는 김석근 2003, 120-121 참조.

10)“요컨대 단군신화는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고조선의 건국과 함께 성립한 것이

며, 따라서 고조선의 건국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신화”인 것이다(이기백 외 1982,

44). 그리고 단군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4를 참조

할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환웅이 지상으로 내려왔다는‘하늘(㼒)’에 다름아니다.

『⽶國㡢⻆』는 그에 대해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 “『고기(古記)』에 다음과 같은 글

이 있다. 옛날에 환인(䔂㥁)의 서자(⾲㧕) 환웅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고 인간 세

상을 탐하여 구하였다. 아버지[환인]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㞹䅐Ⲩ)을

내려다 보니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이에 아들에게 천부인(㼒ⷴ㤾)

세 개를 주어 [그곳에]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무리 3천명을 거느리고 태

백산(䅐Ⲩ⽧) 정상[태백은 곧 지금의 묘향산이다] 신단수(㊦⚆ㆥ) 아래로 내려와

그곳을 신시(㊦㉸)라 이르고 그 분을 환웅천왕(䔂㞗㼒㙏)으로 불렀다. [그는] 풍

백(䊶ⲣ), 우사(㜛⻚), 운사(㞑⻚)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을

맡아서 관장하고 인간 세상에 관한 3백 60여 가지 일을 관장하면서 세상에 머물러

다스리며 교화하였다”11)

하늘(㼒), 그것은 우주의 만물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애니미즘(Animism)의

일환, 아니 그 최고봉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늘은「태양」보다 훨씬 더 진보한 사

유체계에서 볼 수 있다. 자신의 지배와 통치를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해「하늘의

아들」혹은「하늘이 보낸 사람」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리 낯설지 않다.12) 그 모티

브는 그 후의 건국설화에서 거의 예외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고구려를 건국하게 되는 주몽 역시 자신을“천제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라

했다. 그의 출생에 얽힌 이야기는 신기하다. 주몽의 어머니 유화 부인에 의하면,

“나는 하백(䋑ⲣ)의 딸이고, 이름은 유화(⦇䓭)이다. 여러 동생들을 데리고 나가

놀았는데, 때마침 한 남자가 자칭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 하면서 나를 웅심산(㞖㊹

⽧) 아래 압록강 가에 있는 집으로 유인하여 사욕을 채우고, 그 길로 가서는 돌아

오지 않았다. 나의 부모는 내가 중매도 없이 남자와 관계한 것을 꾸짖고, 마침내

우발수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녀를 데려온 부여왕“금와가 이상

하게 생각하여 그녀를 방에 가두었는데, 그녀에게 햇빛이 비쳤고, 그녀가 몸을 피

하면 햇빛이 또한 그녀를 따라가면서 비쳤다. 그로 인해 태기가 있어 다섯 되들이

만한 큰 알을 낳았다. 왕이 그 알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 않았

으며, 다시 길 가운데 버렸으나, 소와 말이 피하고 밟지 않았다. 나중에는 들에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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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國㡢⻆』「紀㤠」䈋 古㰪ず㰫.

12) 이에 대해서는 김석근 2002a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진 바 있다.



렸으나 새가 날개로 그것을 덮어 주었다. 왕이 그것을 쪼개려 하였으나 깨뜨릴 수

가 없었으므로 마침내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 어머니가 그것을 감싸서 따

뜻한 곳에 두니, 한 사내아이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왔다. 그의 골격과 외모가 뛰어

났다. 그의 나이 7세에 보통 사람과 크게 달라서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

는데 백발백중이었다. 부여 속담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주몽’이라 하였기 때문

에 이로써 이름을 지었다 한다.”13)

한참 훗날의 일이지만‘고대국가’로 웅비하게 되는 고구려의 경우, 실은 연맹왕

국 부여의 영향권 하에 성장해 벗어났다는 것을 넌지시 말해주고 있다. 실은 부여

왕 금와 역시 예사롭지 않은 출생담을 가지고 있다.14) 어쨌든 주몽은, 금와의 일

곱아들, 특히 큰 아들 대소(⚽ㄈ)의 견제와 핍박을 피해 도망가게 되고, 군사들이

그 뒤를 쫓았다. 강가에 다다른 주몽은 이렇게 외쳤다. “나는 천제의 아들이요, 하

백의 외손이다. 오늘 도망을 하는 길인데, 뒤쫓는 자들이 다가오니 어찌해야 하는

가?”그러자 물고기와 자라가 물위로 떠올라 다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주몽은 무

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천제의 자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하겠다.15)

건국 시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거나 하늘의 자손이라는 모티브는, 구체적인 양

상은 조금 다를지라도, 신라와 가야의 건국 신화에서도 ─ 이들에 대해서는 뒤에

서 다루기로 한다 ─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백제 역시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동명

성왕의 아들로서 한 다리 건넜을 뿐이다.16) 건국 시조에 얽힌 신화적인 이야기는

그 정치적 공동체의 일체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했겠지만, 그와 동시에 지배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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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國⻎記』「高句⡊⵬紀」❮⫵メ㙏㰫.

14)“부여왕 해부루(䍾ⶇ⥹)가 늙을 때까지 아들이 없었다. 그는 산천에 제사를 드려 아들

낳기를 기원하였다. 하루는 그가 탄 말이 곤연(鯤㓆)에 이르렀는데, 말이 그곳의 큰 돌

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왕이 괴이하게 여기고 사람을 시켜 그 돌을 굴려보니, 금빛 개

구리[와(㘵)는 와(㘶)라고도 한다.] 모양의 어린 아이가 있었다. 왕이 기뻐하며“이 아

이가 바로 하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구나!”라고 말하고, 그를 데려와 기르며 금와(�

㘵)라고 이름지었다.”『⽶國⻎記』「高句⡊⵬紀」❮⫵メ㙏㰫.

15) 이같은 신화적인 이야기는 가장 오래된 금석문「광개토대왕 비문」(A.D. 414년)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시기적으로 보자면 비문의 그것이『⽶國⻎記』의 그것보다 더 오래된

것이다. 그리고 이규보(㤚奎ⵍ)의「❮⫵㙏䈋」(『❮國㤚⾗國㸾』卷 3)은 그 신화를 아름

다운‘㖝㐣古㡻㊈’로 노래한 것이다.

16)『⽶國⻎記』「ⲩ㰏⵬紀」㘠㰵㙏㰫.



와 관계를 나름대로 정당화시켜주는 역할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17)

III. 제천의식(㰐㼒㢜㊎)

우주의 만물이 모두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원시신앙, 그것이 곧 애니미즘

(Animism)이다. 해와 달, 산이나 강, 하천 그리고 나무나 바위 등등 모든 것이 영

혼을 가지고 있다. 수목(ㆥ⬚)과 거석(巨〶) 숭배, 그리고 산천(⽧㼓) 신앙 등은

그같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자신의 이해와 능력을 넘어서는 미지의 자연에 대

한 원초적인 외경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삼위태백, 태백산, 신단수, 백악산

아사달 등은 아마도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으리라. 고구려 시조 주몽의 외조부가

강의 신 하백(䋑ⲣ)이라는 것 역시 예사롭지 않다. 게다가 산과 강, 그리고 바다는

그들 삶의 현실적인 원천이기도 했다. 

그러면 삼라만상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니, 그들은 무엇이

라 생각했을까.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도처에 있다면, 그들 사이에

서열이 매겨지기 마련이다. 신들의 사회에도 계급과 서열이 있다. 가까이 있어 정

체가 간파되어버린 것은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다. 언제나 머리 위에서 이글거리

는 태양이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태양 신앙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그런데「태양」과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차원의 그것이

바로「하늘」(㼒)이다. 태양이 가시적인 것이라면, 하늘은 상당히 추상화된 것이

다. 형이상학적으로 한 걸음 더 진보한 것이라 하겠다.18)

게다가 건국 시조, 다시 말해 새로운 정치공동체의 수장이 된 영웅들은, 거의

예외없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거나 아니면 하늘(㼒)의 자손이라는 신화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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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우리나라 건국신화의 기본 특질을 요약하면‘천손강림(㼒ㄝ降⧐)의 개국설화’와‘신

혼감이(㊦䑲感㤠)의 국조설화’의 복합이라 할 수 있다. 이 두가지는 불가분의 상호관

계에 있는 것으로, 그 근본 모티브는 우세족의 열세족에 대한, 지배자의 피지배자에 대

한 자가(㧣家)의 혈통적 권위의 과장에 있다.”조지훈 1996, 69-70 및 78-79 참조.

18) 이른바 한자문화권에서‘㼒’과‘㥗’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은 크게 다르다. 㥗은 㞳과

짝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일본 신화에서는 태양신(㼒㰰⚺㊦, 아마테라스 오오카미)이

단연 두드러진다.



지고 있었다. 그 당시에‘하늘(㼒)’이 가장 위대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기 때문

에, 자신들을 하늘의 자손으로 설정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지금이야 그런 신화 자

체가 지배의 정당화 논리 내지 일종의 이데올로기라는 식의 해석이 ─ 나아가서는

‘해체’가 ─ 가능해졌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의심할 수 없는‘신

성한 이야기’에 다름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하늘’에 대한 믿음과 숭배는, 당시의‘정치’현상의 존재양태와도 긴밀

하게 얽혀 있었다. 그 자체, 정치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단군신화는‘제

정일치’시대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전달해주고 있다.19) 단군은‘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군장’이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단군왕검」은 곧 제사장과 정치적 군장

이 일치하고(혹은 미분화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거기에 담겨 있는「정치」의 모습

은, 종교와 정치가 아직 분화되기 이전의 그것, 다시 말해‘신정정치’(theocracy)의

그것에 가깝다.(김석근 2002a, 32-35) 

하지만 연맹왕국 시대의 어느 시점에,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고대국가 초기 단

계에 그같은 제정일치 상태는‘분리’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20) 세속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제의가 기능적으로 다른 영역을 떠맡게 되었을 것이다. 연맹왕국 사이의

치열한‘경쟁(전쟁)’과‘통합’과정을 통해서, 특히 세속적인 정치권력의 독자적

인 행보와 더불어, 그같은 분화는 한층 더 가속화되었을 것이다.21) 뒤에서 보겠지

만, 삼한(⽶䋫)에서 별읍(ⴶ㢕)을 주관했던 제사장, 즉‘천군’(㼒君)의 존재는 제

정분리 현상을 말해주는 좋은 징표가 된다. 그 별읍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달았다. 그곳은 일종의 신성불가침의 지역으로 여겨져 죄인이 도망가서 숨더

라도 그를 잡아가지 못했다. ‘소도(ㄌ⛏)’가 그것이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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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신시는 제정일치 단계에서 임금으로서의 권능과 무당으로서의 주술을 동시에 발휘하

는 신성장소이다. 환웅을 일컬어 환웅천왕이라고 한 데도 이 두 가지 능력이 함께 나타

나 있다.”(조동일 1988, 65)

20)『⽶國⻎記』기록 도처에서 무당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들은 오로지 종교적 영

역에 국한되어 있을 뿐이다. 이미 왕의 충실한‘신하’가 되어 있다.

21) 대외관계, 특히 군사할동이 제사장의 제정일치적인 권위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안겨주

었다(진덕규 2002, 56).

22)‘소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이기백∙이기동, 앞의 책, 112-113쪽을 참조. 소도는

서양의 asile, asylum(➇䊽ヶ)에 대비될 수 있겠다. 또한 고대 그리이스 제우스의 거주처

인 올림푸스(Olympus)나 오늘날의 바티칸(Vatican) 공국에 비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정일치 시대는 물론이고, 그 후에 제정분리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늘’이 갖는 위엄과 권위는 ─ 적어도‘종교적인’권위는 ─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소도를 관장하던 제사장의 칭호가‘천군’(㼒君)이었다는 사실 역시 상징

적이다. 자신들의 통제를 넘어서는 날씨와 기후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

가 없었다. 특히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태양, 바람, 비 등에 대한 외경심은 한층

더 깊어졌을 것이다. 단군신화에서 환웅이“풍백(䊶ⲣ), 우사(㜛⻚), 운사(㞑⻚)

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을 맡아서 관장하고 인간 세상에 관한

3백 60여 가지 일을 관장하면서 세상에 머물러 다스리며 교화하였다”23)고 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그러니 연맹왕국 나아가서는 고대국가 초기 단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하늘에

대한 제사’를 치렀다는 것, 다시 말해‘제천(㰐㼒)’의례가 있었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겠다. 『⽶國㶂』「❮㤒㫔」은 연맹왕국 시대에 대해 귀중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다. 그것을 토대로‘제천의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24)

1. 부여의 영고(㕾鼓)

부여는 만리장성 북쪽에 있으며, 현도군에서 천리쯤 떨어져 있는데, 남쪽으로

고구려, 동북으로 읍루(�⥹), 서쪽으로 선비족과 접해 있는데, 북쪽에 약수(㏨

ㆧ)가 있으며, 국토의 면적은 사방 이천리 정도가 되었다. 산과 언덕, 넓은 연못이

많아, 이른바‘동이’지역에서는 가장 평탄하고 넓은 곳이었다. 호구 수는 팔만호,

사람들은 정착(㭶㳌, 䅣㹓) 생활을 했다. 

이미‘지배-피지배’관계 내지‘권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듯 하다. 궁실과

창고, 그리고 감옥이 있었다. ‘군왕’이 있었으며, 여섯가지 가축의 이름으로 관직

명을 삼았는데, 마가(⨻加)∙우가(㜊加)∙저가(�加)∙구가(狗加)∙견사(犬⻋)

가 있었다. 견사(犬⻋)는 사신(심부름꾼)이었다. 읍락에는 호민(䑫⯓)이 있고, 백

성은 하호(䋋䑎)라 했는데, 모두가 노복(奴ⵜ)이었다. 여러 가(加)들은 따로 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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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國㡢⻆』「紀㤠」䈋 古㰪ず㰫.

24) 이하의 서술은『⽶國㶂』卷 30「❮㤒㫔」을 참고했다. 특별히 주목할 부분만 각주에 밝

히기로 한다.



도(⻒䀋❍)를 다스렸는데, 큰 것은 수천 집, 작은 것은 수백 집이었다. 사람들은

흰 색을 숭상해 흰 옷을 즐겨 입었다. 흰 베로 크고 넓은 소매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었다. 

그런데 형벌이 엄하고 혹독해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 사

람들은 모두 노비로 삼았다. 도둑질한 자는 훔친 것의 열 두배를 갚아야 했다. 남

녀가 음란한 짓을 하거나, 부인이 투기를 하면 모두 사형에 처했다. 부인이 투기하

는 것을 더욱 미워해서 죽인 후에 그 시체를 (나라의) 남산 위에 던져두었다. 그리

고 썩어 문드러지도록 내버려두었다. 친정에서 그 부인의 시체를 거두려 하면, 소

와 말을 바쳐야 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았다(䏊⻣㻽ㄹ). 

이 글의 관심사로 볼 때, 주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은나라 정월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나라 안에 크게 모였다. 날마다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것을‘영고’라 했다. 그 때는 형벌을 그치고 죄수를 풀어준다.”25) 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늘에 제사지내고, 연일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했다는

것, 그 때만큼은 적어도 먹고 마실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게다가 그

때는 형벌을 적용하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도 풀어주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국

가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제사’이자 동시에‘축제’였던 셈이다. 

그같은 은정월의 정례적인 축제가 아니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일’도 있었

다. 일단 유사시에 그렇게 했다. “전쟁이 일어나면 또한 하늘에 제를 올리고, 소

를 잡아 그 발굽을 살펴서 그로써 길흉을 점치는데, 발굽이 갈라지면 흉하고 붙으

면 길하다고 믿었다. 적이 침입하면 제 가들은 모두 모여서 전쟁에 참전했으며, 하

호들은 식량을 가져다가 (군사들의) 음식을 만들어주었다.”26) 예나 지금이나 전

쟁에는 죽음이 따르기 마련이다. 부여에서는, 여름철에 사람이 죽으면 얼음을 넣

어 장사지냈으며, 장사는 후하게 치렀다. 관은 쓰지만 곽은 쓰지 않았다. 주목되는

것은, 사람을 죽여 순장을 했는데(⽳㤻㇝㨟), 많을 때는 백여명이나 되었다. 

또한 제천의식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옛 부여의 오랜 풍속에 다름아니

다. “옛 부여의 풍속에 장마와 가뭄이 연이어 오곡이 익지 않을 때, 그 때마다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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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원문은 다음과 같다. “㤎㢈㮅㞳㰐㼒, 國㴉⚺䔯, 㓜㥗㢒㊙歌⭁, ⫳㙊㕾鼓. 㐒㉼㉽⚄䏋

㘝, 䍾ㄶ⛕.”

26)“㟡軍⻆㒨㰐㼒, ⽳㜊觀㰐㤎㭣吉䗝, 㰖䍾㧢㟁䗝, 䋺㧢㟁吉. 㟡㪾㰕加㧣㫠, 䋋䑎俱⚙㐆

㊙㢒㴝.”



에게 허물을 돌려서 혹은‘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고 하거나 혹은‘왕은 마

땅히 죽어야 한다’고 했다”27)는 것이다. 어디까지나‘옛 풍속’인 만큼, 후대에도

그러했는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그같은 풍속이 던져주는 함의는 의미심장하다.

하늘이 관장하는 장마나 가뭄 등에 대해서, 왕에게 그‘책임’을 물었다는 것, 그것

은 왕이 하늘의 자손 내지 후예로 여겨졌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고 할 수

도 있을 것이다.28)

그같은 옛 풍속은, 제3장에서 살펴볼‘민회’와도 연결된다. ‘왕을 마땅히 바꾸

어야 한다’‘왕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언설(㐣づ)의 주체는, 역시

백성들일 수밖에 없다. 언제나 그러하듯, 현실적으로는 체제 내의 엘리트들에 의

해 주도되었겠지만, 그들의 대항력은 궁극적으로 수많은 백성들에서 비롯되는 것

이기 때문이다. 

2. 고구려의 동맹(❮⪁) 

고구려의 경우, 『⽶國⻎記』와『⽶國㡢⻆』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이미 친숙하다.

그런데『⽶國㶂』「❮㤒㫔」(卷 30)에서“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에 있고, 남쪽

에는 조선과 예맥, 동쪽에는 옥저, 그리고 북쪽에는 부여와 접하고 있다”29)고 했

듯이, 연맹국가 시대를 구가했던 일원이기도 했다. 더구나 나중에 옥저와 동예를

복속시켰다는 기록도 보인다.30) 건국 초기의 상황, 더우기‘제천의식’을 이해하는

데는, 고구려를‘부여의 별종’(ⶇ㒤ⴶ㱜)으로 서술하고 있는「❮㤒㫔」의 기록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31)

부여와 마찬가지로, 왕이 있었고 상가(⾗加)∙대로(⚻⣪)∙패자(䇻㧢)∙고추가

(古㿬加)∙주부(㳋ⷵ)∙우태(㜀䅏)∙승(㉦)∙사자(⻋㧢)∙탁의(䃇㢩)∙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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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舊ⶇ㒤ㄔ, ㆧ䋡⵾㱂, 㖝穀⸝㇗, 㼿歸咎㐒㙏, 䑰㐣⚳㒬, 䑰㐣⚳⽳”

28) 훗날의‘천인상관설’에 의한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유교 사회에서 천재지변

에 대해서 군주가 보여준 행위 ─ 삼가 근신하거나 상징적으로 종아리에 매를 맞거나

하는 의례적인 것들 ─ 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29)“高句⡊㪊㛜❮㴝❮㼐⧀, 南㒞㰪ず㖌⩹, ❮㒞㘜㪧, ⸉㒞ⶇ㒤㭬.”

30)“㘜㪧∙❮㖌皆ㄕ㐢.”

31) 양자를 비교, 검토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훗날의 과제로 돌리고자 한다.



㤻) 등의 벼슬이 있었다. 신분에 따라 각각 등급이 있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

예컨대 대가(⚺家)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앉아서 먹는 사람이 만여명이나

되었다. 하호들이 멀리서 쌀과 양식, 고기, 소금을 운반하여 공급해주었다. 감옥은

없었지만,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해서 사형에 처하고 처자는

몰수하여 노비로 삼았다. 

본래 고구려에는 다섯 부족, 즉 연노부(㓅奴⸃)∙절노부(㭢奴⸃)∙순노부(ㇵ奴

⸃)∙관노부(灌奴⸃)∙계루부(桂⥹⸃)가 있었다. 처음에는 연노부에서 왕이 되었

으나, 점점 그 세력이 약해져서 마침내 계루부가 대신하게 되었다. 그 자체, 연맹

왕국 고구려의 성격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처음에 국주(國㳋)가 되었던 연노부는

다시 왕이 되지 못했지만, 그 적통을 이은 대인(⚺㤻)은‘고추가’(古㿹加)로 불리

웠다. 그들은“종묘를 세우고, 신성스러운 별,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

를 지냈다. 대대로 왕실과 혼인한 절노부도, 그 대인은 고추가로 불리웠다.”32) 또

한“그들의 풍속은 … 거처하는 곳의 좌우에 큰 집을 짓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

다. 또한 신령스러운 별과 토지 신과 곡신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33)고 했다. 

게다가 10월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그때는 나라 안에 크게 모였는데, 동맹

(❮⪁)이라 했다.34) 또한 나라 동쪽에 큰 굴이 있는데, 그것을 수혈(㇈䎹)이라 불

렀다. 10월에는 나라 안에 크게 모여서, 지모신[㇈㊦]을 맞이하여 나라의 동쪽 강

위에 모시고 가 제사를 지냈다. 그 때는 나무로 만든 지모신을 신의 좌석에 모셨

다.35)

고구려 사람들은 하늘에 대한 제사는 물론이고 시조[㱕⬩], 신성스러운 별, 토

지 신과 곡식 신, 지모신에게 제사지내는 신심(㊝㊹)이 두터운 사람들이었다. 그

랬던 만큼, 장례를 중시했다. 남녀가 결혼하자마자 나중에 죽어서 입고 갈 수의를

미리 조금씩 만들어 두었다.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서, 금과 은의 재물을 모두 장

례에 소비할 정도였다. 무덤은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 그 주위에 소나무와 잣나

무를 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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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㒨➊⨳㱕⬩, ⻬⣚ぺ⻪㶡. 㭢奴⸃ユ㒞㙏䑲, 加古㿹㴝䑨”

33)“其ㄔ㭡㊙ … 㐒ヶ居㴝㳇㜃㧉⚺㘛㰐鬼㊦, 㜁⻫⣚ぺ⻪㶡”

34)“㤎㌢㞳㰐㼒, 國㴉⚺䔯, ⫳㙊❮⪁”

35)“其國❮㟡⚺䎹, ⫳㇈䎹, ㌢㞳國㴉⚺䔯, 㕾㇈㊦䔇㐒國❮⾂㰐㴝, 䂝⬚㇈㐒㊦㳆”



3. 동예의 무천(⭁㼒)

동예는 남쪽은 진한(㷁䋫), 북쪽은 고구려와 옥저, 동쪽은 바다에 접해 있으며,

호구 수가 2만이나 되었다. 대군장(⚺君㨦)은 없으며, 후(䖮), 읍군(㢕君), 삼로

(⽶⣫)가 백성들을 다스렸다. 대군장이 없는 걸로 보아‘읍락’들이 모여 형성한

작은 나라였던 듯 하다. 그러다 강성해진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그 읍락끼리 서로 침범하면 늘 서로 죄로 여겨 살아있는 소나 말을 요구했는데,

그것을‘책화’(㻻䓫)라 했다. 사람을 죽인자는 죽음으로 보상해서 도둑이 적었

다.36) 그들은 산천을 소중하게 여겼으며, 산천에도 각각 부분이 있어 서로 출입하

거나 상관하지 못했다. 또한 같은 성씨끼리 혼인을 하지 않았다. 꺼리는 것이 많아

서, 질병에 걸리거나 죽으면 쉽게 옛집을 버리고 다시 새집을 지었다. 새벽의 별의

위치를 보아 그 해의 풍성함을 알았으며, 구슬이나 옥을 보배로 여기지 않았다.37)

항상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올렸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부르고 춤을

추었다. 그것을 이름하여 무천(⭁㼒)이라 했다. 또한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

를 올렸다.38)

4. 삼한의 기풍제(祈䊵㰐)와 추수감사제(㿭ㆣ感⻹㰐)39)

언제 어떻게 삼한이 성립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반도 이남에 삼한이 존재했

던 것은 분명하다. 『⽶國㶂』권 30「❮㤒㫔」에 따르면, 대방의 남쪽에 있으며, 동

쪽과 서쪽은 바다에 접해 있으며, 남쪽은 왜와 접해 있다는 것, 사방 4천리 정도였

으며, 마한∙진한∙변한 셋이 있었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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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其㢕⠂⾗䂫ⲿ, 㼿⾗ⲷ㻻⾪口㜊⨻, ⫳㴝㟁㻻䓫, ⽳㤻㧢⾅⻣, ヴ寇❂”

37)“䕅䖭ぺ㇔, 㖗㶏㒺ヨ䊵㏫, ⸝㤎㳡㘞㟁ⵎ”

38)“⾌㛴㌢㞳㭡㰐㼒, 㳘㏠㢒㳰歌⭁, ⫳㴝㟁⭁㼒, 㜁㰐䑧㤎㟁㊦”

39) 그같은 명칭이 보이지는 않지만, 성격상 그렇게 불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

다.

40)“䋫㪊⚽ⱼ㴝南, ❮〦㤎䍻㟁䋪, 南㒞㙐㭬, ⱼ可⻒㼐⧀. 㟡⽶㱜, 㥓㙊⨻䋫, 㤍㙊㷁䋫, ⽶

㙊ⴱ䋫.”



삼한은 모두 78개에 달하는 소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가장 세력이 컸던 마한

의 경우 54개국으로 되어 있었다. 큰 나라는 1만여 가(家)가 되었으며, 작은 나라

는 수천 가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을 합하면 모두 10여만 호가 되었다. 진한과 변

한의 경우 각각 1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큰 나라는 4~5천 가, 작은 나라는

6~7백 가가 되었다. 합치면 모두 4~5만호가 되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 중에

훗날 백제, 신라, 본가야로 발전하는 소국들(ⲣ㰏國, ⻟⣪國, 狗⻽國)이 들어 있다

는 것이다. 

삼한에서도 하늘에 대한 제사가 있었다. “(마한에서는) 5월에 씨뿌리기를 마치

고 항상 귀신에게 제를 올렸다. 마을사람들이 무리 지어 주야를 쉬지 않고 노래하

고 춤을 추고 술과 음식을 먹었다. 그 춤은 수십 명이 함께 일어나서 뒤따르고 몸

을 낫게 높게 굴리며, 손발을 서로 맞추었다. 절주는 마치 중국의 탁무와 비슷하였

다. 10월에 농사를 마쳤을 때도 이와 같이 하였다.”41) 그러니까 씨뿌리고 나서, 그

리고 수확하고 나서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다. 그 귀신의 내역에 대해서

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농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하늘을 빼놓을 수 없을 것

이며, 곡식과 토지의 신 역시 상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그들은 귀신을 믿어, 천신을 주로 제사지내는 한 사람을 세웠다. 그를‘천

군’(㼒君)이라 했다. 또한 별읍(ⴶ㢕)을 세워서‘소도(ㄌ⛏)’라 했다. 소도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달아서, 귀신을 섬겼다.42)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

이 그리로 도망하더라도, 잡아가지 못했다.43) 독자적인‘제사장(천군)’의 존재는

(‘제정일치’에서 벗어난) ‘제정분리’를 말해준다고 하겠다. 다른 식으로 말한다

면, 정치공동체 내에서‘제사장’의 위상과 성격이 조금 달라졌다고 할 수도 있겠

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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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㤎㖝㞳䋋㱜乾, 㰐鬼㊦, 群䁿歌⭁㢒㳰, 㳘㏠⬽䗔, 其⭁ㆤ㌢㤻, 俱起⾗㇉⚪㶀㪞㍣, ㆠ

㱍⾗㢗, 㭡㳔㟡㤎䄵⭁㌢㞳農功䋄, 㒨ⵠ㐵㴝”

42) 소도 신앙의 형성과 사회적 성격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두진 1999, 74-95 참조.

43)“㊝鬼㊦, 國㢕各⨳㥓㤻㳋㰐㼒㊦, ⫳㴝㼒君. 㜁㰕國各㟡ⴶ㢕, ⫳㴝㟁ㄌ⛏. ⨳⚺⬚, 䎱⣘

鼓, ⻆鬼㊦. 㰕⩞❋㶖其㴉, 皆⵾䔇㴝,”

44)“어떻든 직업적인 㰐⻏㨦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원시적인 ⬳覡㊝㍠은 변화를 초래하였

다. 즉 자기의 힘으로 ㊦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 㳑ㇸ⻚로서의 임무 보다도 ㊦에게

기원하는 㰐⻏㨦으로서의 임무가 강하여졌다. 다시 말하면 원초적인 㳑ㇸ에서 㰐⻫㢜

⣟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임무는 㰵⾂과 㼒㊦㶀祇에 대한 제사와 같은 특별한



IV. 민회(⯓䔯)45): 국중대회(國㴉⚺䔯)와 합의제(䋺㤋㰆)

‘제천의식’에서 알 수 있었듯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대규모 행사였던 셈이다. 소수의 지배층 만의 행사는 아니었

다. 그 나라 사람들이 가능한 한 많이 모였을 것이다. ‘국중대회’(國㴉⚺䔯)로 표

현된 부분이 그것을 말해준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늘에 제사를 지낸

다음 연일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가을

추수가 끝난 후에는, 일년 중에 살림살이가 가장 넉넉하다는 점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었을 것이다. 마음이 넉넉해지다 보니, 죄수들에게도 관대하게

대했다. 모처럼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해지

는 제사이자 동시에 축제였던 셈이다. 

지배-피지배 관계가 어쩔 수 없이 설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시대적 성격을 감안

한다면 역시 아득한 옛날로부터 이어져 온 공동체 의식이 더 강했다고 해야 하리

라. 사회의 물적 토대 역시 공동작업을 필요로 하는 농업에 다름아니었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의 원초적인 모임(집합)’을 상정할 수 있으며, 그것을‘민회(⯓

䔯)’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국중대회’역시 그런 민회에 속하는 것으로 보더라

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기원을 생각하보면‘민회’는‘제천의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

던 듯 하다.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늘에 제사지내는 모습은 지극히 자

연스러운 것이다.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의 신성한 계시를 받아들이는 이미

지를 생각해도 좋겠다. 이미 단군신화에서 그런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환웅은 아

버지 환인이 준 천부인(㼒ⷴ㤾) 세 개를 가지고, 그리고 무리 3천명을 거느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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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정치적 권력자 자신이 맡을 필요는 없었다. 그리하여 㰐㭽은 분리

된 것으로 보인다.”(이기백 외 1982, 113)

45)‘민회’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아테네 도시국가의 자유민들로 구성된 그것, 즉

ekklesia(스파르타의 apella)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도시국가의 그 개념이 동아시아에

서 번역되면서‘민회’라는 용어가 붙여진 것이다. 따라서 고대 한국의 정치사상사에서

제대로 복원해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태백산 정상 신단수(㊦⚆ㆥ) 아래로 내려왔으며, 그곳을 신시(㊦㉸)라 했다.46) 그

장면은, 후대에 국가의 구성원 무리 3천명을 거느리고 신단수 아래에 모여서 하늘

에 제사지내는 모습으로 재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는, 국가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 그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형태

의 모임, 즉‘민회’를 상정해볼 수 있다. ‘국중대회’는 그런 모습의 현실태의 하나

라 해도 되겠다. 그러나 국중대회 형식의 민회를 언제, 어디서나 갖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국가적인 규모로 치러지는 제천의식 내지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연맹왕국’의 경우, 아직 강력한 왕권이 등장하기 이전 단계, 다시 말해

고대 국가의 전제 왕권이 구축되기 이전에 해당된다. 게다가 국가의 성격상 부족

연맹 내지 연맹왕국이라는 정치적 결합체였던 만큼,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연맹

체의 대표자(부족장)들이 모여서[부족회의] 논의하고,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거기서 내려진 결정은 대표자 몇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다. 모든 구

성원들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아울러 대표자 역시, 이념적으로는 구성

원들의 뜻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처럼 연맹체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형식, 다시 말해‘합의

제’역시 넓은 의미의 민회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국중대회로 상징

되는‘직접적인 형태의 민회’에 대비되는‘간접적인 형태의 민회’라 해도 큰 무리

는 없겠다. 직접적인 형태의 민회라 해도, 중대한 사안의 논의와 결정은 대표자들

(합의제)에 의해 행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해

나가기로 하자.

1. 신라 박혁거세 신화

신라의 건국 신화이자 동시에 시조 박혁거세에 얽힌 신화는, 민회 내지 합의체의

흔적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이미 혁거세 탄생 이전에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곰이 변해서 비로소 여자가 되는 단군 신화와는 역시 성격이 크게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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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國㡢⻆』「紀㤠」䈋 古㰪ず㰫.



시조의 성은 박씨(⯡㌥)이며, 이름은 혁거세(䎡居ユ)이다. 전한(㫗䋣) 효선제

(䕂぀㰊) 오봉(㖝⵽) 원년 갑자 4월 병진 [정월 15일 이라고도 한다.]에 왕위에

올랐다. 왕호는 거서간(居〦干)이다. 이 때 나이는 열 세 살이었으며 나라 이름은

서라벌(⾳那ⲵ)이었다. 

이보다 앞서 조선(㰪ず)의 유민들이 산골에 분산되어 살면서 여섯 마을을 이루

고 있었다. 첫째는 알천(㍓㼓)의 양산촌(㏽⽧㿕), 둘째는 돌산(❧⽧)의 고허촌

(高䎕㿕), 셋째는 취산( ⽧)의 진지촌(㶰㶆㿕)[혹은 간진촌(干㶰㿕)이라 한다],

넷째는 무산(⭂⽧)의 대수촌(⚺ㆥ㿕), 다섯째는 금산(�⽧)의 가리촌(加⦫㿕),

여섯째는 명활산(⫵䔊⽧)의 고야촌(高㏥㿕)이라 하였다. 이것이 진한(㷁䋫)의 6

부가 되었다. 

고허촌장 소벌공(ㄌⲵ公)이 양산 기슭을 바라보니 나정(�㭰) 옆의 숲 사이에

말이 꿇어 앉아 울고 있었다. 그가 즉시 가서 보니 말은 갑자기 보이지 않고 다만

큰 알이 있었다. 이것을 쪼개자 그 속에서 어린아이가 나왔다. 그는 이 아이를 거

두어 길렀다. 아이의 나이 10여 세가 되자 지각이 들고 영리하며 행동이 조신하였

다. 6부 사람들이 그의 출생을 기이하게 여겨 높이 받들다가, 이 때에 이르러

임금으로 삼은 것이다.47)

혁거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육촌 내지 진한의 6부가 존재했다는 사실, 그 점에

먼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삼한 지역에, 소국들이 무려 78개나 있었다는 기록

역시 시사해주는 바 크다. 6부는 그런 소국들 보다 더 작았을 것이다. 아무튼 여섯

촌의 하나인 고허촌 촌장 소벌공(ㄌⲵ公)이 알에서 태어난 아이를 거두어 길렀다,

그런데 그가 영특해서 마침내‘6부 사람들’이 높이 받들다가 임금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6부의 존재, 그들의‘연맹’, 나아가 그들이 임금으로 삼았다는 것는, 단군신화

처럼 위로부터의 왕의 탄생이라기 보다는 아래로부터의 왕의 추대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혁거세의 출생은 기이하며, 필시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런데 왕을 추대한 주체는‘6부 사람들(㡧⸃㤻)’로 되

어 있다. 이념적으로는 역시‘6부 사람들’이라 해야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6부

‘촌장들’의 모임에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허촌 촌장 소벌공이 혁거세의

후견인이었다는 점 역시 시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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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관련해, 옛 부여의 풍속, 즉“옛 부여의 풍속에 장마와 가뭄이 연이어 오곡

이 익지 않을 때, 그 때마다 왕에게 허물을 돌려서 혹은‘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

다’고 하거나 혹은‘왕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했다”는 것 역시‘민회’라는 측

면에서 검토해볼 수 있겠다. 왕을 바꾼다거나 왕이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주체는,

현실적으로는 소수의 유력한 지배층일 수 있겠지만 이념적으로는 역시 수많은 백

성들일 수 밖에 없다. 그들이 왕을 세웠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2. 가야국 수로 신화

『⽶國⻎記』에는 가야 건국과 그 신화에 관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다행히『⽶

國㡢⻆』권 제2에는「가락국기」가 실려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뒤섞여 있어 자

료로서의 신빙성은 떨어진다고 해야 하리라. 하지만 구간, 구지가, 수로왕의 가야 건

국(육가야)에 얽힌 설화는 나름대로 가치를 갖는다고 하겠다. 민회와 합의체에 관

련해서는 참고할 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조금 길긴 하지만, 인용해보기로 하자.

천지가 개벽한 후로 이 지방에는 아직 나라 이름도 없고, 또한 왕과 신하의 칭

호도 없었다. 이 때 아도간(㌬⛋干)∙여도간(㒙⛋干)∙피도간(䊸⛋干)∙오도간

(㖝⛋干)∙유수간(⦎ㆧ干)∙유천간(⦎㼒干)∙신천간(㊦㼒干)∙오천간(㖝㼒

干)∙신귀간(㊦鬼干)들의 9간이 있었다. 이들 수장(㇍㨦)은 백성을 통솔했는데,

대개 1백호(㥓ⲩ䑎) 7만 5천명이었다. 그 때 사람들은 거의 스스로 산과 들에 모

여 살면서 우물을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서 먹었다.

바로 후한(䖵䋣) 세조(ユ㰵) 광무제(光⬻㰊) 건무(建⬻) 18년 임인(42) 3월 계

욕일(�㛡㥗) 그곳 북쪽 구지(龜㶇)에서 무엇인가 수상한 소리로 부르는 기척이

있었으므로 2-3백명 되는 무리가 여기 모였더니 사람 목소리 같은 소리가 나는데

형체는 감추고 소리만 내여 말하기를“거기 누가 있느냐?”하였다. 아홉 간들이

대답하기를“우리들이 있습니다”하니 또 말하기를“내가 있는 곳은 어디냐?”하여

“구지입니다”고 대답하였다. 또 말하기를“하늘이 나를 명령한 까닭은 이곳에 와

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임금이 되라고 하셨다. 이러기 위하여 여기 내려 온 것이

다. 너희들은 모름지기 봉우리 꼭대기의 흙 한 줌씩을 쥐고 노래를 부르기를, ‘거

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으라 만약 아니 내 놓으면 불에 구워 먹겠다’하면서 춤

을 추면 이것이 대왕을 마중하여 즐겁게 뛰노는 것으로 될 것이다”하였다. 

아홉 명 간들이 그 말대로 모두 즐겨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얼마 후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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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러 보니 다만 보라빛 노끈이 하늘로 부터 드리워 땅에 닿아 있었고 노끈 끝을

찾아보니 붉은 보자기로 싼 금합이 있었다. 그것을 열어 보니 둥글기가 해 같은

황금 알 여섯 개가 있었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랍고도 기뻐서 함께 수없이

절을 하다가 조금 뒤에 다시 알을 싸 가지고 아도간의 집으로 돌아와 탁자 위에

두고는 무리들이 각각 흩아졌다. 그 후 12일이 지난 다음 날 아침에 무리들이 다

시 함께 모여 합을 열었더니 알 여섯 개가 사내 아이로 변하였는데 용모가 모두

위대하였다. 곧 평상 위에 앉으니 무리들이 축하하는 절을 하고 정성을 다하여 공

경하였다.

그들은 나날이 장성하여 10여일이 지났다. 키가 9척이 되어 은나라 천을(㼒㢌)

과 같았으며, 얼굴이 용처럼 생겨 한나라 고조(高㰵)와 같았다. 눈섭이 여덟 가지

색깔인 것은 당나라 요(㙝)임금과 같았고 눈동자가 겹으로 된 것은 우나라 순

(㇭)임금과 같았다. 

그달 보름에 왕위에 오르니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이름을 수로(㇍⣰)라 하

고, 혹은 수릉(㇍⦩)(이는 죽은 후의 시호이다)이라 하였다. 나라는 대가락(⚺駕

⟾)이라 하였으며 또 가야국(伽㏞國)이라고도 불렀으니, 즉 여섯 가야의 하나이

다. 나머지 다섯 사람은 각각 돌아가 다섯 가야의 우두머리로 되였다.48)

수로를 포함한 여섯 명의, 황금알에서 태어난 신령스러운 옥동자가 탄생하기 이

전에 이미‘구간(九干)’이 있었다. 혁거세가 탄생하기 전에 6부가 있었던 것처럼.

그 실체는 알 수 없지만, 간(干)의 수장(㇍㨦)이 백성을 통솔하고 있었다. 그 규모

는 1백호(㥓ⲩ䑎) 7만 5천명 정도였다.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을 때, 9간이 다

모였다는 사실 자체, 그들의‘연맹’적인 성격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수로를 비롯한 여섯 명이 왕위에 오르는 구체적인 과정은 알 수 없다.

결과만 알려져 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늘에서 형체는 없고 소리만 들려왔다

는 것, 게다가 그 내용이 예사롭지 않다. “하늘이 나를 명령한 까닭은 이곳에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임금이 되라고 하셨다. … 너희들은 모름지기 봉우리 꼭대기

의 흙 한 줌씩을 쥐고 노래를 부르기를,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으라 만약 아

니 내 놓으면 불에 구워 먹겠다’하면서 춤을 추면 이것이 대왕을 마중하여 즐겁

게 뛰노는 것으로 될 것이다.”장차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계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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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왕이 될 자를 내려보내고, 사람들은 모여서 노래부르면서 그를 맞이한다

는 형식은, 앞에서 본 제천의식과도 일맥상통한다. 하늘에 대한 숭배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같은 하늘의 명을, 9간이 받들어 모셨다. 평상 위에 앉으니 무리들이

축하하는 절을 하고 정성을 다하여 공경했다. 그 징표로서의 황금알 여섯 개, 거기

서 태어난 옥동자들이 있다. 그들은 놀라운 성장과 위엄있는 외모를 과시한다.49)

어쨌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홉 간이 모여서 수로를 비롯한 그들을 받

들어, 여섯 가야의 왕으로 모셨다는 것이다. 그것 역시 아홉 간의 합의에 의한 것

임을 짐작해볼 수 있겠다. 사람들 역시 그 결정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민회와 합의

제가 나름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말도 되겠다. 

한 가지 덧붙여둔다면, 정치사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그 초점은 아무래도‘아홉

간에서 여섯 가야’에로의 이행 혹은 발전에 있다. 하늘은 하필이면‘여섯’개의

황금 알을 내려보냈는가? 하나만 내려보냈다면, 혹은 둘, 셋만 내려보냈다면 어떻

게 되었을까. 이는, 어쩔 수 없이 6가야의 성립에 얽힌 신화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다시 말해 6가야가 성립된 다음에, 나름대로 그들의 연원과 정당성을

설명해주는 신화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3. 고구려의 귀족회의와 대대로(⚺⚻⣪)

부족연맹체 내지 연맹왕국이 등장하게 되면서, 종래의 부족장들을 중심으로 한

합의제, 그리고 합의제를 통한‘선거’와‘교체’라는 제도적인 패턴이 점차 갖추어

졌을 것이다. 또한 체제통합이 진척되면서, 제천의식에서 볼 수 있던‘국중대회’

형식 보다는 부족장들의‘합의제’(회의제)가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었을 법 하다.

체제통합이 한층 더 굳어지게 되자 종래의 부족장들은 점차 중앙의 귀족을 형성해

가게 되었다. 강력한 왕권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같은 그들은 회의체, 다시 말해

‘귀족회의’를 통해서 국사를 처리해갔을 것이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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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키가 9척이 되어 은나라 천을(㼒㢌)과 같았으며, 얼굴이 용처럼 생겨 한나라 고조(高

㰵)와 같았다. 눈섭이 여덟 가지 색깔인 것은 당나라 요(㙝) 임금과 같았고 눈동자가

겹으로 된 것은 우나라 순(㇭) 임금과 같았다.”이것은 역시 후대의‘유교적인 윤색’이

라 해야 할 것이다.

50) 이 지점에 이르러‘민회’의 성격이 미묘하게 달라지게 된 듯하다, ‘국중대회’적인 형식



고구려의 경우, 본래 다섯 부족, 즉 연노부∙절노부∙순노부∙관노부∙계루부

가 있었다. 처음에는 연노부에서 왕이 되었으나, 점점 그 세력이 약해져 마침내 계

루부가 대신하게 되었다. 처음에 국주(國㳋)가 되었던 연노부는 다시 왕이 되지

못했지만, 그 적통을 이은 대인(⚺㤻)은‘고추가’(古㿹加)로 불리웠다. 왕을 배출

하는 부족의 교체 자체, 그같은 합의제 내지 회의제의 존재를 어렴풋하게나마 전

해주고 있다.51)

게다가 고구려에서는 1등계 대대로, 2등계 태대형(䅐⚺䏊), 3등계 울절(㞔㭝),

4등계 태대사자(䅐⚺⻋㧢), 5등계 조의두대형(�㢩➃⚺䏊)까지 모두 최고 귀족들

이 차지했다. 그들은 귀족회의를 구성해 중요한 국사를 처리했다. 수상에 해당하

는 대대로는 왕이 직접 임명하지 못하고, 5부에서 대표자를 선거해 3년에 한번씩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는 부족 연맹장 선거의 유풍이 남아 있던 것이

라 할 수 있다(김철준 외 1986, 96). 그런 양상을, 다음과 같은 중국 측 사료가 전

해주고 있다. 

관등은 12등급이 있는데, 대대로라 하고 혹은 토졸(䅢♮)이라 하며, 울절(㞔

㭝)이라 하는데 … 그 밖에 태대사자(䅐⚺⻋㧢)라 하며, 조의두대형(�㢩➃⚺䏊)

이라 하는데. 이른바 조의(�㢩)는 선인(〽㤻)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이 나라의

정치를 맡아 다스리고 3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직책을 잘 맡아보면 바꾸지 않는

다. 그리고 바꾸는 날에 복종하지 않는 일이 있을 때는 서로 공격해서, 왕은 궁궐

을 닫고 지키고 있다가 승리한 자에게 맡기게 된다.52)

4. 백제의 재상 선출과 정사암(㭽⻆㍖)

백제에서도 재상은 투표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여타의 다른 관서의 장도 3년마

다 교체되었다. 역시 과거의 족장 선거의 유풍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그같은

재상의 선출은 신성시되던 일정한 장소에서 행해졌던 듯 하다. 나라에서 신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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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진 것은 새삼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51) 이는 신라에서 왕의 성씨가 박, 석, 김씨로 바뀌는 것과 대비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

다.

52)『㊢⚬⾺』卷 220「❮㤒㓠㫔」高句⡊㰫.



여겨지던 장소가 있다면, 아마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정사암에 얽힌 다

음의 이야기가 그 일단이나마 전해주고 있다. 

“호암사(䑧㍖⻗)에는 정사암이 있다. 국가에서 장차 재상을 뽑으려 할 때 당선

될 사람 3, 4명의 이름을 써서 함에 넣고 봉하여 바위 위에 놓아두고 얼마 후에

보고 이름 위에 인장 자국이 있는 자를 재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하였

다.”53)

안타깝게도 자세한 내역은 알 수가 없다. 몇 사람의 이름을 써서 함에 넣어두었

다가 나중에 인장 자국이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선출했다는 것. 그렇다면 과연 누

가 인장을 찍었을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적당히 조작될 수도 있었을 것이

다. 하지만 이 글의 주제와 관련시켜 본다면, 누가 그 직책에 적합한지 그야말로

‘하늘의 뜻’을 묻는다는 원초적인 관념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5. 신라의 남당(南⚭)∙화백(䒆Ⲩ)∙사령지(⻒⣚㶀)

혁거세 신화에서 알 수 있었듯이, 혁거세 이전에 이미 6부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 후 왕의 성씨 역시 박, 석, 김씨로 바뀌어 가게 된다. 정치적 수장의 명칭 역시

거서간(居〦干)∙차차웅(㹉㹉㞗)∙니사금(尼⻚今)∙마립간(⨽⨳干)∙왕(㙏)으로

변화간다. 명칭에 담기는 의미 역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그것은 신라의 정치

적 발전과정을 나름대로 반영하고 있다.54)

신라의 경우, 다행히 부족연맹 혹은 연맹왕국의 흔적을 비교적 많이 남겨주고

있다. 지리적인 특성 역시 한 몫 했을 것이다. 게다가 골품제라는 신분구조가 사회

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골품제, 왕비족과 갈문왕, 대등(⚺➏)과 상대등(⾂⚺

고대 국가의 제천의식(㰐㼒㢜㊎)과 민회(⯓䔯) 23

53)『⽶國㡢⻆』「紀㤠」䈋 南ⶇ㒤∙㫗ⲩ㰏∙⸉ⶇ㒤㰫.

54)『⽶國⻎記』「㊢➘⵬紀」南䍾㙏㰫「⻎⣻」에서, 김부식은 이렇게 논평하고 있다. “신라

왕으로서 거서간과 차차웅이라 부른 이는 한 분이요, 니사금이라 부른 이는 열여섯 분

이며, 마립간이라 부른 이가 네 분이다. 신라 말기의 이름난 유학자 최치원은 제왕년대

력(㰊㙏年⚷⡍)을 지으면서 모두‘⬋㙏’이라고만 부르고 거서간 등으로 말하지 않았

다. 혹시 그 말이 야비해서 족히 부를 것이 못된다고 생각했음인가. 그러나 신라의 사

실을 기록함에 있어 방언을 그대로 두는 것도 또한 옳겠다.”



➏)의 존재 등은, 오래 전에 있었던 부족의 연맹과 통합 과정을 암시해준다. 그런

만큼, 왕권의 강화, 전제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귀족들의 회의체, 내지는 귀족 대

표로서의 왕과 귀족들, 관리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형태로 정치가 행해졌을 것이다.

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먼저『⽶國⻎記』에서 볼 수 있는 남당(南⚭)을 들

수 있다. “첨해(㼮䍾) 이사금 3년(249) 가을 7월 궁궐 남쪽에 남당(南⚭)을 짓고

[남당은 혹은 도당(❎⚭)이라 한다], 양부(㐈ⶇ)를 이찬으로 삼았다”55)고 한 데

이어, “미추(⮹㿳) 이사금 7년(268) 봄과 여름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여러 신하

들을 남당에 모아 왕이 친히 정사와 형벌의 잘잘못을 물어듣고, 또 다섯 사람을

보내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고충과 우환을 위로하게 하였다”56)는 기사가 보인

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백제에도 남당에 관한 기사가 보인다는 점이다.57)

남당을 짓고, 거기에 모여 정사를 논의했다는 것으로 보아, 남당에는 장소 내지

기구로서의 성격이 느껴진다. 원시적인 집회소, 즉 부족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던

장소 내지 그같은 집회와 회의체 자체를 의미했을 수도 있겠다. 

회의를 진행해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역시‘화백’제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여러 신하들을 모아서 의논해서 정하게 했다”58)는 것, 그

리고“나라의 큰 일은 반드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의논했는데, 그것을 화백이라

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통과되지 않고 부결되었다”59)는 단편적인 정보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화백은 여러 사람들(왕, 귀족, 관리)이 논의해서‘만

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기본적인 이미지를 충분히 던져주고 있다. 

또한 국가의 중대 사안을 의논할 때에는‘네 곳의 신령스러운 땅’, 즉 사령지

(⻒⣚㶀)에서 했다고 한다. “신라에는 네 곳의 신령스러운 땅이 있어서 나라의 큰

일을 의논할 때에는 대신들이 반드시 그곳에 모여서 의논하면 그 일이 꼭 이루어

졌다. 신령스런 네 땅은 첫째는 동쪽의 청송산(㽆ㄦ⽧)이요, 둘째는 남쪽의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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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國⻎記』「㊢➘⵬紀」㼮䍾㙏㰫.

56)『⽶國⻎記』「㊢➘⵬紀」⮹㿳㙏㰫.

57)“고이왕 28년(261) 봄 정월 초하루에 왕이 큰 소매의 자색도포와 청색 비단 바지를 입

고, 금제 꽃으로 장식한 검은 비단 관을 쓰고, 흰 가죽 띠와 검은 가죽신 차림으로 남당

(南⚭)에 앉아 정사를 처리하였다.”『⽶國⻎記』「ⲩ㰏⵬紀」古훅㙏㰫.

58)“其㟡⚺⻆, 䂤䁿群㊩, ⾝㤋㤥㭶㴝”『㇇⾺』「㊢➘㫔」.

59)“⻆䋁㒞㴋㤋, 䑨䒆Ⲩ, 㥓㤻㤠䂤䆇”『⚬⾺』「㊢➘㫔」.



산(㛽㶏⽧)이요, 셋째는 서쪽의 피전(䊻㭇)이고, 넷째는 북쪽의 금강산(�剛⽧)이

다.”60) 사령지에서의 논의가 화백과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과연 어떤 관

계였는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알 수가 없다. 그나마 진덕여왕(재위 647-653)

때 있었다는 다음의 일화가, ‘우지암’(사령지의 하나？)에서 열렸던 (귀족들의)

회의의 존재를 설화적인 형태로나마 전해주고 있다.

“왕 [진덕왕]의 시대에 알천공(㍓㼓公)∙임종공(㥡㱕公)∙술종공(ㇹ㱕公)∙무

림공(⬻⧍公)∙염장공(㓫㨦公)∙유신공(㟚㊝公)이 있었는데, 이들은 남산 우지

암(㛽㶏㍖)에에 모여 나라의 일을 의논하였다. 그 때 큰 호랑이가 나타나서 좌중

에 뛰어들어 여러 공이 놀라 일어났으나, 알천공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태연히

담소하면서 호랑이의 꼬리를 붙잡아 땅에 메쳐 죽였다. 알천공의 완력이 이와 같

았으므로 수석에 앉았으나 여러 공들은 모두 유신공의 위엄에 복종하였다.”61)

V. 맺음말: ‘고층’(古䂋)과‘집요저음’(㷙㙥㪞㢑)

지금까지 고조선과 연맹왕국 그리고 삼국(고구려, 백제, 신라)의 초기 단계, 다

시 말해서 그들이‘중앙집권적 귀족국가’내지‘고대국가’로 도약하기 이전 단계

─ 연맹왕국(부족연맹) ─ 에서 볼 수 있는‘제천의식’과‘민회’에 대해서 살펴보

았다. 이제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다음, 고대 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그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덧붙여두고자 한다. 

우선 제천의식에서, 그 제사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하늘(㼒), 그것은 우주의 만

물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애니미즘(Animism)의 일환, 아니 그 최고봉에 다

름아니었다. 하늘은「태양」보다 훨씬 더 진보한 사유체계에 속한다. 자신들의 지

배와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하늘의 아들」혹은「하늘이 보낸 사람」이라 주장하

는 것은 그리 낯설지 않다. 이미 단군신화에서 확인되는 그런 모티브는 그후의 건

국설화에서 거의 예외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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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國㡢⻆』「紀㤠」䈋 㶶⛈㙏㰫.

61)『⽶國㡢⻆』「紀㤠」䈋 㶶⛈㙏㰫. 이 설화의 포커스는, 뛰어난 완력의 소유자 알천을 능

가하는 김유신의 위엄을 강조하는데 주어져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표 1. 연맹왕국 시대의 제천의식

나라 명칭 시기 내용

부여 영고(㕾鼓) 은(㢈) 정월(11월) 하늘에 제사

고구려 동맹(❮⪁) 10월 하늘에 제사, 지모신(㇈㊦) 제사

예(동예) 무천(⭁㼒) 10월 하늘에 제사

기풍제(祈䊵㰐) 5월 파종 후에 귀신 제사
삼한(마한)

추수감사제(㿭ㆣ感⻹㰐) 10월 추수 후에 귀신 제사

게다가 당시는 농업이 물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던 만큼, 풍년∙흉년을 결정하는

기후와 날씨를 관장하는 하늘이 갖는 위상은 실로 컸다. 그런 만큼, 각 연맹왕국에

서 고유한 제천의식을 가졌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 시기로 보자면 대개

추수가 끝난 이후였던 듯 하다. 삼한에서는 씨를 뿌린 후에도 제사를 지냈다. 그같

은 제천의식을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민회 역시 제천의식과 무관하지 않았던 듯 하다. ‘제천의식’은 국가적인 차원에

서 행해지는 제사이자 동시에 축제였던 셈이므로, 그 나라 사람들이 가능한 한 많

이 모였을 것이다. 그것은‘국중대회’(國㴉⚺䔯)로 표현되었다. 아득한 옛날로부

터 물려받은‘공동체’의식이 아직은 더 강했으며, 그것을 통해 그같은 공동체 의

식을 새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거기서‘수많은 사람들의 원초적인 모임(집

합)’을 상정할 수 있으며, 그것은 원초적인 형태의‘민회’라 할 수 있겠다. 

그같은 원초적 형태의 민회는 단군신화에서 이미 그 싹이 보인다. 환웅이 무리

3천명을 이끌고 태백산 정상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으며, 그곳을 신시(㊦㉸)라 했

다. 후대에 그 장면은, 정치적 군장(제사장)이 국가의 구성원 무리 3천명을 거느리

고 신단수 아래에 모여서 하늘에 제사지내는 모습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국가에 중대한 일이 있어났을 때, 그 구성원들 모두가 참여하는 형태

의‘민회’를 추정해볼 수 있겠다. 제천의식에 볼 수 있는‘국중대회’는 그것의 현

실태라 하겠다.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것으로서, 아무래도 일상화되기는 어려웠

다. 실제로 중대한 사안이 생기거나 하면, 연맹체들의 대표자들이 모여서[부족회

의] 논의, 결정했을 가능성이 컸다고 하겠다. 이념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뜻을

대변하지만, 실제로는 대표자들에 의한 모임, 말하자면 간접적인 방식의 민회에서

행해졌을 것이다. ‘합의제’내지‘회의제’형식을 띠게 된 그것은, 넓은 의미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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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속한다고 해도 될 것이다. 

신라 건국 (혁거세) 신화나 가야국 건국 (수로) 신화에서 이미 6부 촌장과 9간

의 연맹을 엿볼 수 있다. 그들에 의해서, 혁거세와 수로는 왕으로 추대되었다. 간

접적인 형태의 민회, 즉 합의제 형식에 의한 것이다. 종래의 부족장들을 중심으로

한 합의제, 그리고 합의제를 통한‘선거’(선출)과‘교체’라는 제도적인 패턴이 갖

추어진 것이다. 아무래도‘국중대회’형식 보다는 부족장들의‘합의제’(회의제)가

점차 더 큰 역할을 하게 된 듯 하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합의제를 구성했던 종래의 부족장들은 그 성격이

점점 중앙‘귀족’으로 바뀌어갔다. 강력한 왕권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들은 그런

합의제, 다시 말해‘귀족회의’를 통해서 국사(國⻆)를 처리해갔을 것이다. 고구려

의 귀족회의와 대대로 선출, 백제의 재상 선출과 정사암, 그리고 신라의 남당, 화

백제도, 사령지 등이 그같은 합의제를 전해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고대 사회의 제천의식과 민회는, 유교나 불교, 도교 등의 외래

사상이 도입되기 이전의 토착적인 정치적 사유의 아주 오랜‘고층(古䂋)’에 속하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하지만 역사가 진전됨에 따라서, 구체적으

로 중앙집권적인 귀족국가(고대국가)가 형성, 구축되면서, 그들 역시 변화하지 않

을 수 없었다. 그같은 전통과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위상과 지

분’은 이미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고대 국가가 자리잡게 되면서, 제천의식 외에도 이른바‘건국시조’에 대한 숭배

가 행해지기 시작했다. 하늘의 자손이거나 하늘에서 내려온 영웅으로 여겨지던 건

국시조에 대한 숭배는 하늘 자체에 대한 제사나 신앙과 거의 모순되지 않았다. 또

그것은‘조상숭배’라는 계기에 들어맞는 것이기도 했다. 숭배의 대상과 뉘앙스가

조금씩 바뀌어갔다고 해도 되겠다.62) 고구려와 백제가 동명왕을 시조로 삼고 그를

모시는 사당을 설치한 것, 신라에서 시조묘를 세운 것, 그리고 다시 시조의 탄생지

에「신궁」(㊦宮)을 세우고 제사지낸 것 등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

까 한다.63)

고대 국가의 제천의식(㰐㼒㢜㊎)과 민회(⯓䔯) 27

62) 단군신화에서 본다면, 처음에는 하늘(환인)의 아들 환웅이 강조되다가 점차 나라를 세

운 단군이 주인공이 된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후손임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김석근 2002a, 31-32 참조.

63) 자세한 검토는 최광식 1994의 제2장 시조묘 제사 및 제3장 신라의 신궁제사 부분 참조.



그와 더불어 민회의 존재 양태 역시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관료제와 행

정체계가 정비되어감에 따라서‘국중대회’같은 직접적인 형태의 민회는 상당 부

분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아울러 이념적으로 민회의 정신이 살아 있던 부족장들

의 합의제, 간접적인 형식의 민회 역시, 고대국가 체제가 형성, 구축되면서 점차

중앙 귀족들의‘귀족회의’로 변모해하게 되었다. 대대로의 선출, 정사암, 남당과

화백제도 등을 통해서‘합의제’(회의제)라는 형식은 그나마 유지되었지만, 그 내

역에서는 이미‘민’과는 멀어져 있었다. 더구나 그 후에 전개되는‘왕권의 강화’

내지‘전제화된 왕권’은, 연맹왕국 시대의 유제(㡢㰆)라 할 수 있는 귀족회의의

존재마저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다.64)

그렇다고 제천의식과 민회의‘기억’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었다. 하늘

<㼒>과 민(⯓)에 대한 뿌리깊은 인식은, 그 후 심층적인 정치적 사유의‘고층’을

이룸과 동시에, 끊임없이 이어지는‘집요저음’(basso ostinato) 내지‘집요한

저류’로 작용하게 된다.65)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집요하게 이어지면서 중요한 국

면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제천의식 자체는 불교가 수용된 후에는 팔관회(䇴關䔯)라

는 행사 속에 담겨서 행해지게 된다.66) 외형만 불교식으로 바뀐 셈이다. 또한 하

늘과 민의 중시는, 그 무렵 전래되었을 유교의 수용을 한층 손쉬운 것으로 만들어

주었을 것이다.67) 유교의 천, 민본사상, 나아가 역성혁명 이론은 사상 내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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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이는 신라정치사에서 왕권의 지배를 받는‘집사부(㷙⻆⸃)’의 설치, 그리고‘상대등’

지위의 상대적 격하 등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65)‘바소(basso)’는 저음(base)를 말하며, ‘오스티나토(ostinato)’는 곡 전체에 끊임없이 반

복적으로 나타나는 짧은 악구(㌿句) ─ 선율이나 음의 라인 ─ 를 말한다, ‘바소 오스

티나토(basso ostinato)’는 곡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나며 때로는 그 화성으로 암

시되기도 하면서, 또는 주제의 선율이나 조성, 템포가 변형되어 나가면서 진행되어 간

다. 이같은 음악적인 용어와 개념을 정치학적인 그것으로 응용했다고 할 수 있는‘집요

저음’에 대해서는 䓹⽧㶶男 1996a; 1996b, 그리고‘집요한 저류’에 대해서는 진덕규

2002, 7-11 참조.

66) 팔관회에서는 천령(㼒⣚)∙오악(㖝㌹)∙명산(⫳⽧)∙대천(⚺㼓)∙용신(⥷㊦) 등의 제

신(㰕㊦)에 제사지냈다.

67) 유교 수용에 대해서는 김석근 2002b, 52-56 및 이기백 1986의“유교 수용의 초기 형태”

참조.



강한 친화력을 갖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같은 오랜 저류에 힘입어 마침내‘사람

이 곧 하늘’(㤻乃㼒)이라는 혁명적인 주장도 나올 수 있었다고 하겠다.

아울러‘민회’의 기억 역시 희미할지라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간접적인 형태의

민회 즉 합의제는, 고대국가의 형성과 더불어‘귀족회의’로 그 성격이 달라지기는

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관료제라는 틀 안에서의‘합의제’전통으로 이어지게 되었

다. 예컨대 고려시대의 도당회의(❎⚭䔯㤋) 도병사마(❎ⴼ⨻⻋:❎䈖㤋⻋⻏), 그

리고 조선시대의 비변사(⸩ⴵ⻏), 의정부(㤋㭽ⷬ) 등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랏 사람들이 크게 모이는 것’(國㴉⚺䔯), 다시 말해 직접적인 형식의‘민회’

는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왕조 교체기 내지 정치적 격동기에 다시금 등장

해서 정국의 향방을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가 되고는 했다. 나말여초나 여말선초에

일어났던 농민들의 집단적인 저항과 봉기, 그리고 조선 말기 동학운동에서 볼 수

있는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대규모 집회 등이 그런 예에 속한다고 하겠다. 더

나아간다면, 19세기 말에 개최되었던 만민공동회(⩑⯓共❬䔯), 식민지 치하에서

일어난 3∙1운동(1919), 그리고 가깝게는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 역시 그런 맥락

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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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acrificial Rites for Heaven and the Assembly of Peoples of
the Ancient States: In Search of ‘the Oldest Stratum’ and ‘Basso

Ostinato’ of the Korean Political Thoughts 

Seog Gun Kim |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focuses on ‘the Sacrificial Rites for Heaven’ and ‘the Assembly of Peoples’ of

the ancient states (including allied states). They constituted ‘the Oldest Stratum’ of Korean

political thinking,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ccepting foreign thoughts or trends from

China. The Heaven was a symbol of Animism, and the ruling class generally asserted that they

had been the ‘Son of Heaven’. The agriculture was the main industry, so the Heaven had an

importance in their spiritual world. The Allied Kingdoms had their peculiar ‘Sacrificial Rites

for Heaven’ such as Yeonggo (㕾鼓) of Puyeo (ⶇ㒤), Tongmaeng (❮⪁) of Koguryo (高句

⡊), Mucheon (⭁㼒) of Tongye (❮㖌), and the Ritual for good harvest and Thanksgiving of

Samhan (⽶䋫). Many people had been gathered at ‘the Sacrificial Rites for Heaven’, which

was described as ‘the National Convention’ (國㴉⚺䔯). It was the primitive form of the

Assembly of Peoples. But this was a special and rare case. The Council System of the

representatives, the indirect type of the Assembly of Peoples, was more common and this is

where important decisions were made. The tradition of the Council System can be seen

through the council of nobles and election of Daedaero (⚺⚻⣪) in Koguryo, the prime

minister election and Jeongsaam (㭽⻆㍖) of Paekche, and Namdang (南⚭), Hwabaek (䒆

Ⲩ), and four sacred places (⻒⣚㶀) of Silla.  But, with the centralization of ancient states,

their position and importance changed. They formed the Oldest Stratum of Korean political

thinking, and played the role of ‘Basso Ostinato’ or a strong undercurrent. For example, the

tradition of Heaven and People made the introduction of Confucianism easier. The in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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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the Assembly of Peoples had become a tradition of Council System, and National

Convention style of it was a key factor which decided the direction of political change in

changing dynas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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